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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현재 한국 영화는 다양한 방면으로 표현되어 대중들의 앞에 선 보이고 있다. 수많은 화려한 영화의 장면, 

음향, 배우들이 나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더 해주는 영화들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며 주로 높은 흥행 순위

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서 화려함을 갖추지 않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가장 큰 색깔 중 하나가 바로 ‘리얼리즘’ 이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소소한 일상의 모습

을 그려내며 많은 대중들의 시선들을 모았고, 이후 홍상수 감독의 색깔이 유행이 되어 이후 발표된 영화들

에게서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전에 기존의 리얼리즘에 대한 분석과 관객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 공통점들을 나열하

며 홍상수 감독의 리얼리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리얼리즘으로서 단순히 우리의 일상을 유사

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홍상수 감독만의 리얼리즘에 따라갈 수 없다. 단지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유사

한가에 대해 의미를 지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얼리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 보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통한 리얼리즘이 어떠한 미장센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 지니는 내적의미 경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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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movies with a great variety of styles have recently succeeded in drawing people's 

attention Rule number one is "the more entertainment, the more audiences". On the top of box 
offices are always the movies that have a number of spectacular scenes, pounding sounds and 
big budget characters. Hong Sang Su movies, however, receive attention from the public without 

above noted descriptions. 
One of his effective methods of expression is "realism" He has illustrated the trivial episodes 

with his own wits and ways. Not only has his style become famous and popular but he has 

many followers. He enjoys using ordinary emotion and sentiment that are likely to happen to 
everyone. This paper uses two tools. One is the traditional analysis of realism. The other is how 
he can approach the public meaningfully by listing common elements he frequently uses in his 

movies. Nevertheless, we can't fully understand his realism by explaining how he shows our 
everyday life and how much his movie looks like it. Though admitting there are so many 
preceding papers on his works but this paper will try to look deep into his realism through the 

analysis of Mise-en-Scè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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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 영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표현되어 대중들

의 앞에 선보이고 있다. 3D부터 시작해서 4D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복합적인 요소로 영화

를 표현해내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화려한 영화 

장면, 음향, 배우들이 나와 영화의 즐거움을 더해가며 

높은 흥행 순위를 거두고 있는 영화들 사이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작품

들은 영화 시장에서 크게 흥행이 되거나 다른 영화들과 

같이 화려한 영상, 음향, 배우들을 가지고 있진 않다. 단

순한 배경들과 어디든지 관계없이 볼 수 있는 장소, 그

리고 정해진 몇 개의 장소들, 단 몇 명의 배우들로 영화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홍상수 감독만의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그에 담긴 메시지와 자연스러운 연기력

을 보여주는 배우들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1996년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연출을 시작하며 한국 충무로 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 이후<북촌방향>, <우리 선희>,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하하하>등 수많은 영화들을 제작해

내며 꾸준히 홍상수 감독만의 색깔을 대중들에게 드러

냈다. 

홍상수 감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리얼리

즘’이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모습들을 감독만의 메시

지를 담아 영화로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대중들이 

새로운 메시지 전달 방식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그

러한 홍상수 감독의 색깔이 선두가 되어 리얼리즘의 새

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영화들이 리얼리즘을 

영화 속에 자신들만의 형태로 담기 시작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의 리얼리즘과는 다른 형태의 전달 방식이

었고, 홍상수의 영화와는 다르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 했다. 그리하여 홍상수 감독만의 리얼리즘이 형성되

었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해 의미를 지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

구 논문에서는 영화 속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를 뚜렷

이 분석하고 ‘리얼리즘’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홍상수 감독 영화를 표본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리얼리즘 미학에 나타난 영화언어
홍상수 감독의 첫 번째 영화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관객들에게 무척 신선한 

영화로 다가왔다. 각기 다른 4가지의 에피소드가 다르

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서로 얽혀져 이야기

가 흘러간다. 그러는 동시에 각 캐릭터의 성격 및 내면

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 

감정을 묘사하며 개성적인 성격들을 표현해내고 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주는 가장 일차적인 

새로움은 그가 응시하는 듯 집요한 시선으로, 때로는 

무심한 듯 한 시선으로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는 ‘일상’

이라는 소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의미해 보이고 반

복적인 우리의 일상은 사실 매우 사소하고 쉽게 망각되

어 버리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을 뿐 우리의 의식을 지배

하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

들이었고 영화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들도 그런 점에서 

관객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1].”

영화는 여러 방면의 예술 매체 중 가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며 현실성에 가까운 예술이다. 과거의 

영화 속 리얼리즘은 현실을 재현하고 상영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영화의 능력을 관객

들에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철학적 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으면서 영화는 이미지의 내적 언어로 자리매김하였

다. 

우리는 영화 속 이미지와 사운드로 매체의 메시지를 

파악한다. 그중 이미지는 영화를 이루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지가 없는 영화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상실하게 된다. 그 때문에 시각적인 요

소를 표현하기 위해선 영화라는 매체가 가장 중요한 매

체가 되었다.  

그 때문에 이미지로 표현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영화

를 사실주의에 가장 가까운 예술로 평가한다. 하지만 

영화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

문에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예술 매체라는 표현은 적

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과거 

영화 속 리얼리즘에 대해 논해보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 미장센을 통한 리얼리즘과 현실성에 대해 연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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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 것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  

<강원도의 힘>(1998)은 개인의 삶에 대한 회의와 불안, 

완결되지 않는 서사구조와 보는 이로 하여금 반성적인 

관람 태도를 요구하는 스타일 등 새로운 이미지 구성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의 일상성을 담아낸다

[2].”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강원도의 힘> 영화

들은 삶은 갇힌 일상의 순환이며, 일상은 누추한 욕망

과 우연의 연장일 뿐이라는 냉소와 허무의 시선으로 채

워져 있다[3].” “또한 이들 영화는 요즈음 흔히 접할 수 

있는 현란하게 움직이는 화려한 카메라 기법이나 다채

로운 편집방식도 없고, 또한 전개되는 이야기 역시 단

순하다. 이러한 영화 스타일은 이들의 영화 분석이 영

화를 이루고 있는 형식에 초점을 맞춘 형식 분석이나, 

구조주의 언어학에 토대를 두고서 서사를 중심으로 하

는 구조분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4].” 

이번 연구를 통해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나타나는 현실성에 대한 특징이다. 최근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 <우리 선희>만 살펴봐

도 권력을 중심으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인간관계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현대인의 모습, 사람마다의 

각기 다른 표현 방법, 그리고 그런 표현 방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 소통으로 풀어가는 인간관계, 그것을 표

현해 낸 사회의 특징을 무엇보다 수동적, 상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요즘 사회에서 소통이 부족하여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현대 사회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의 소통과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통해 자본주의의 리얼리즘을 나

타내고 그에 대한 숨겨진 성격 또한 드러내고 있다. 

홍상수 감독영화에서의 대사는 놓칠 수 없는 리얼리

즘의 요소 중 하나이다. “그의 영화에서는 언어, 즉 대

사는 매우 독특한 장치로써 기능하는데 홍상수 감독은 

일상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쓰이고 있

는 언어들의 의미를 해체시키려는 듯 한 시도를 통해 

혼돈 투성이며 영원성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아닌 언어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언어를 통해 세계에 대

한 우리의 지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시도한다

[5].”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미장센의 특징으로는 바로 ‘롱 

테이크’와 ‘롱 샷’이다. 홍상수 감독은 다른 감독들이 회

피하는 롱 테이크와 롱 샷을 애용하고는 한다. 클로즈

업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극

도로 자제하여 관객들의 시선과 함께 인물들을 바라본

다. 때문에 중간에 컷이 바뀌어도 흐름을 방해를 하지 

않고 몰입도를 점차 높여간다. 홍상수 감독은 현재까지

의 영화 속 관습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로써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화면 한 

장면부터 대사, 음향까지 현재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보

여주는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으로 사회의 리얼리즘, 

즉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Ⅱ. 본 론

1. 네오리얼리즘 영화 속 미장센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실주의’라고 번역된

다. 즉,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이 있

으나 현실주의, 실제주의라는 단어를 더욱 많이 사용하

고 있다. 사람들은 영화는 움직이는 이미지로 현실을 

그럴듯하게 모방하고 재현한다고 한다. 수잔 헤이워드

(Susan Hayward)는 영화 속 리얼리즘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미학적 의미로써, 이데올로기적 의미로는 ‘리얼리티 효

과’를 의미한다. 미학적인 의미에서는 촬영과 편집을 최

소화하여 조작과 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

추리면 이데올로기적 리얼리즘은 필름과 스크린에 만

들어진 환영, 그리고 미학적 의미는 편집을 최소화하여 

촬영한 그대로를 의미한다. 

“현대의 작품들에 적용되는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19세기의 문학 및 예술 운동에서 유래한 것이다[6]1).” 

이 운동은 고전적 관념론[6]2)에 반기를 들며 ‘있는 그

1) 특히 19세기 소설 논의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작품들은 대

체로 평범한 작중인물들과 그들의 삶의 일상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다. 작품의 플롯은 모든 사회계급을 포함하여 지나친 감성 주의를 

피하려 하며, 작중인물들의 말씨와 행동은 그들의 교육과 사회적 지

위에 걸맞게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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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를 관중들에게 보여주기를 희망했다. 그 때문에 할

리우드 영화 속 고전적 리얼리즘 기법은 미학적 리얼리

즘 보다 는 이데올로기적 리얼리즘을 보여준다. 허구의 

스토리텔링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후 현실에 대한 모

순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은폐하고자 했다. 따라서 폐쇄

적인 스토리 구조와 180도 촬영, 연속 편집 등의 내러티

브 관습이 확립되었다. 그와 동시에 할리우드 영화들이 

점차 영화 속 리얼리즘 기법으로 관객과의 호흡을 동일

화하여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적 리얼리즘을 전파하였

다. 다른 관점에서는 진보적으로 미학적 리얼리즘을 중

시해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네오리얼리즘을 꼽을 수 있

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참담한 모습을 그

려낸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조명, 거리 촬영, 핸드헬드 

촬영, 아마추어 배우, 롱숏, 롱 테이크 들을 사용하여 카

메라에 대한 인조적인 표현 장치들을 최소화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런 현실의 미학적 리얼리

즘을 강조한 바쟁3)은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강조했

으며 그는 현실을 조각 내 이어붙이는 몽타주 기법을 

반대했다. 몽타주 기법은 조작된 현실이며,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 기법이야말로 현실의 전체성과 진실성을 있

는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의

견이었다. 그 때문에 바쟁은 장 르누아르(Jean Renoir)

의 <게임의 규칙(The Rules of the Game)>, 오손 웰즈

(Orson Welles)의 <시민 케인(Citizen Kane)>, 비토리

오 데 시카(Vittorio De Sica)의 <자전거 도둑(The 

Bicycle Thief)> 같은 작품들을 리얼리즘의 대표 사례

로 극찬하였다. 

“영화의 리얼리즘은 영화의 탄생인 뤼미에르

(Lumiere) 형제의 영화 <시오타 역의 기차의 도

착>(1896)으로부터 시작된다. 영화의 사실적인 표현은 

기차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던 관객들이 실제로 자신들

을 향해 달려온다는 때부터 영화사에 각인 되었다[7].” 

이와 같이 당시에는 영화라는 예술 매체를 접해보지 못

한 관중들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능력

2) 철학적으로 이 용어는 사람이 지각하는 대상은 정신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이며 대상 그 자체는 아니라고 가정하거나, 사람이 

지각하는 대상은 독특하고 변치 않는 본질 혹은 형식의 독립된 영역

의 발현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의 가리킨다.

3) 리얼리즘 영화의 주창자 앙드레 바쟁(AndreBazin, 1918∼1958)

을 가진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다는 것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허

구성을 가진 스토리텔링이나 감독의 표현을 허용하지 

않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진정한 영

화라고 표명하였다. 

그 때문에 영화 속 일상에 대한 논의는 네오리얼리즘 

작가들과 이론가들로 인해 정의되었다. 네오리얼리즘 

이론가이자 작가였던 체사레 자바티니는 일상에 대한 

리얼리즘 영화를 ‘비현실적인 환상을 주는 대신 현실의 

사실성, 그것을 다루는 영화’로 규정하였고, 그에게 영

화는 평범함과 현실성 있는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것이

었다. 그 때문에 그의 스토리에서는 비현실적인 장대한 

사건이나 비현실적인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 대

한 그가 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내가 생각하는 네오리얼리즘이라 불리어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가장 중요한 독창성이란‘이야기’

의 필연성이 인간의 좌절을 감추는 유일한 무의식적 방

법이었다는 것과 그것이 관계된 그러한 종류의 상상력

이 단지 생생한 사회적 현실들 위에 생명이 없는 공식

을 추가하는 기술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제 현실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 그것을 직

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리

고 예술가의 과업이 은유적인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사

람들이 하고 있는 것, 실재하는 것들을 정확히 그들이 

있는 그대로 숙고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감동하고 분노할 수도 있는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9][10].”

“이 인터뷰를 통해 네오리얼리즘 영화에서 현실적인 

사건과 인물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지는가, 어떤 것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제시

되어있다. 이야기의 필연성, 즉, 고전 영화의 인과율에 

따른 극적 구성을 따르는 영화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

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명확한 인과율에 따라 설명

될 수 없으며 또한 현실이란 완벽하게 재현될 수도 없

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11].”

리얼리즘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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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은 구체적으로 어

떻게 리얼리즘과 현실성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2. 홍상수 감독 영화 속 리얼리즘
“사람에게 본질이 있어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동들이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

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표면을 아주 정밀하게 보

여주고 싶었다. 그러면 굳이 본질부터 설명하지 않더라

도 점점 모여서, 보는 이에게 와 닿지 않겠는가 하고 생

각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촬영하는 동안 난 촬

영 현장에서 사람들을 항상 보고 있었다. 배우들, 영화 

촬영을 구경 나온 사람들... 현장이 내게 무척 재미있었

던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남몰

래 훔쳐보는 그들의 행동과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고 또 그게 종종 콘티가 되었다. 내가 못 본 걸 물어

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표면이 나타나는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다[12].”

감독의 인터뷰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사건과 인물의 본질적인 측면을 보

여주고자 한다. 홍상수의 영화 속에서 극단적인 사건들

과 인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홍상수 영화의 인물들

의 일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특정한 일상의 성격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바탕이 

된 인간관계의 모습이다. 한 연구 논문에서는 이것을 

‘일상의 사회학’이라고 규정하고 상권을 영화 속에서 끊

임없이 기다리는 인물이라는 ‘자세적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다림이야말로 바르트가 말하듯 

인류의 가장 오래된 소일거리이자 또한 권력의 변함없

는 특권이라고 말한다[13].” 이러한 관계들을 인물의 행

동들과 대사들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홍상수 감

독의 이러한 요소들은 리얼리즘의 성격을 더욱 확대시

켜준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의 대체적인 미장센 특징은 롱 테

이크(Long take)와 롱 컷(Long cut), 그리고 픽스 카메

라(Fix camema) 기법이다. 이는 네오리얼리즘이 추구

하는 바와 비슷한데, 롱 테이크와 롱 컷으로 인해 편집

을 최소화하고, 픽스 카메라를 이용해 객관적인 촬영 

장면만을 전달한다. 홍상수 감독은 그 만의 롱테이크 

기법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장면을 더욱 객관적으로 인

식할 수 있게 한다. 롱 테이크와 롱 컷은 긴 호흡이다 

보니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

와 홍상수 감독의 현실성 있는 대사와 스토리가 영화의 

몰입도를 향상시켜 영화의 리얼리즘을 한층 더 완성시

키는 동시에 관객들에게 감정은 더욱 세밀하게 전달되

어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여운을 남긴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인간관계를 표현한 영화들이 많은데, 이를 롱 테이크 

기법을 활용해 관객들과 배우의 감정을 공유하여 함께 

호흡할 수 있게 진행된다. 비록 롱 테이크와 픽스 카메

라 기법을 사용하여 단순한 영상을 보여주지만 영상 속 

대사와 연기들은 섬세하게 다루어져 보다 리얼리즘이 

뚜렷하게 전달된다. 

주로 영화에서 클로즈업을 사용하는 이유는 배우들

의 표정을 빈틈없이 잡아 감정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

용된다. 하지만 클로즈업을 잘 찾아볼 수 없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대부분 롱 샷으로 이루어진  다. 

그렇지만 배우들의 연기들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표현

되고 있고 홍상수 감독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대사들

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또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는 롱 테이크 장면이 주

로 연출되는데, 최근의 영화 <우리 선희>에서 가장 길

게는 13분까지 연출되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면을, 

예를 들면 술자리와 같은 평범한 장소와 에피소드를 연

출하여 관객들도 함께 영화 속에 참여한 듯 한 느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영화 속의 인물들이 대화를 할 

때엔, 숏을 잘라 대화하는 느낌을 주는 몽타주 기법을 

이용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 대화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자르지 않고 줌 인과 줌 

아웃 기법을 이용해 장면을 끊어가지 않아 관객들과 함

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현실적인 대

화, 장소, 카메라 기법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홍상

수 감독의 영화 속 리얼리즘은 어느 영화보다도 뛰어난 

리얼리즘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상수 감독

의 영화는 평범한 일상 속 소재를 활용해 우리 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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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사용하여 평범한 

인물들의 특징을 살려 현실감이 뚜렷한 행동과 대화들

을 보여주고 있다. 롱 샷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의 

영화는 홍상수 감독이 묘사하는 장면들을 바로 앞에서 

감정이입과 함께 자신을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준다. 바로 그것이 홍상수 감독이 보여

주는 독특한 미장센이다. 이런 미장센은 영화 <우리 선

희>와 <강원도의 힘>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영화평론

가 심영섭은 이러한 미장센을 ‘모서리-중심’ 미장센이

라고 칭하였다. 

이 독특한 “화면구성은 프레임의 중앙에 공간의 모퉁

이가 오도록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물을 모서리를 중심

으로 인물이나 사물을 양옆으로 대치되도록 배치함으

로써 관객들이 영화 속의 인물들의 옆에서 그들을 계속

해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만들어낸다[14].” 

이러한 미장센을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불안한 

느낌을 들게 한다. 인물과 사물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  

에 다른 미장센을 가진 장면들보다 완전하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그 공간을 관객들로 인해 채우게

끔, 관객들이 심리적으로 채우고 싶게 하여 관객에게 

영화 속 내용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한다. 그 때문에 관

객들이 배우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 관객들이 가지는 구어체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게 한다. 이

것이 홍상수 감독만의 리얼리즘을 이용한 미장센의 가

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영화 속의 이러한 장면은 술자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인

물들이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대부분 롱 샷과 롱 테이크가 이용되는데, 

술을 이용하며 관객들에게 편안한 자리로 인식하게 하

며 인물들의 취한 모습과 솔직한 모습을 보이며 친근하

게 다가간다. 그리고 롱 샷과 롱 테이크를 이용하여 영

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관객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하여 

마치 관객들이 함께 술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는 

한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항상 대놓고 웃음을 유발하기보다는 술에 

취해 가벼워 보이지만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철학적

이고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상황과 대사를 통

해 웃음과 함께 전달한다. 영화형식에서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는 쉬

지 않고 웃음을 전달하며 일침을 가한다.

                   

그림 1. 영화‘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그림 2. 영화‘해변의 여인’
           

 

그림 3. 영화‘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그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리얼리즘이 담기며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어 처음 보는 관객들에게

는 다소 어려울지 몰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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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화 ‘오! 수정’

[그림 1]에서 [그림 4]까지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대부분의 영화에서 술자리의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롱 샷과 롱 테이크를 사용하는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적 

특징은 이 두 가지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인물들의  관

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미장센으로 꼽힌다. 인물  

들이 술자리에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일

반적으로 그들의 대화에 집중을 하기 위해 오버 숄더 

샷을 이용하여 미디엄 샷이나 클로즈업을 이용하여 인

물들의 말과 표정, 그리고 행동에 집중하게 만드는 반

면 홍상수 감독은 롱 샷으로 인물들의 전체적인 모습만

을 집중하게 한다. 비록 미디엄 샷이나 클로즈업을 사

용하지 않아 인물들의 자세한 표정을 알 수 없어 감정 

전달이 안 될 듯싶지만, 롱 샷으로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명확하고 뚜렷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언제나 관객들이 제삼자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보통의 영화들은 

배우가 대사를 주고받을 때 쇼트를 잘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줌 인과 줌 아웃을 이용하

여 장면을 끊어 영상을 이어가기보다는 대화가 자연스

럽게 이어졌다[15].”

Ⅲ.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영화 속의 리얼리즘에 대한 내적 의

미를 분석해 보고 그 점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 미장센

을 통해 리얼리즘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대중들에겐 

어떻게 일상성으로 다가갔는지에 대해 분석 해 보았다. 

논문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총체적인 구성내용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네오리얼리즘’에서부터 시작되

었으며 그에 대한 미장센에 대한 특색을 이어 오기보다

는 홍상수 감독만의 독특한 리얼리즘 특색으로 맞춤, 

변형하여 많은 대중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네오리얼리즘에 대한 인식은 거대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환상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반대적 형

식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과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이

에 대한 기본 체제를 갖추고 시작했다는 것으로 사료된

다. 그의 영화 속의 인물들의 성격, 사건, 행동 그리고 

장소와 사소한 하나까지 일반적인 삶의 부분들을 보여

주며 그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간다. 이야기는 무의미 

또는 단순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홍상수 감

독의 영화 속 인물과 사건들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

리의 모습을 비유하고는 한다.

“영화는 감독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를 함의한다. 

감독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 들리지 않는 개념을 영

화 곳곳에 숨기고 관객들에게 말을 건다. 직접적이고 

언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 메시지는 관객을 만나 그

들의 무의식을 파고든다. 감독의 메시지는 계몽을 목적

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설득과 설명도 아니다. 감

독의 세계를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또한 관객과 정서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메시지는 포괄적이며 문학적이

다. 직접적이지  않고 에둘러 말한다. 직설적이지 않고 

은유적이며 강요 하지 않고 관객들에게 질문한다. 이를 

위해 감독은 나름의 시각적 혹은 청각적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세계를 제시한다[16].”

홍상수 감독은 리얼리즘을 통해 영화 속 자신의 가치

관과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였다. 배경, 대사, 설정 

등을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메시지를 

담으며 영화를 표현해 나간다. 그리고 ‘모서리-중심’ 미

장센 등 자신만의 연출 기법을 사용하여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자신의 메시지가 스

며들도록 한다.  

“영화가 ‘설명(Explain)’이라면 굳이 영화라는 매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화가가 형태와 색으로 소통하고, 

음악가가 음률로써 이야기하며, 무용가가 몸의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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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데는 ‘말(Language)’과 ‘문자(Letter)'로 소통

되지 못하는, 혹은 충분하지 않은 그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화가가 색과 형태로, 음악가가 음률로, 무용

가가 몸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듯 말과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그 이상의 언어를 담아내기 위한 수단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화 또한 시각적이

고 청각적인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감독의 세상을, 말

과 문자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 감정적 아우라를 관객에

게 전달한다[17].”

위와 같이 영화의 매체가 갖는 특성을  홍상수 감독

은 평범한 배경, 평범한 대사를 이용해 자신의 세계관

을 관객들에게 보이며 영화를 풀어나간다. 비록 ‘리얼리

즘’의 정의인 ‘사실주의’를 바로 반영하거나 과거의 사

람들이 이야기했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생활을 표현

해주는 ’리얼리즘'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데올로기적 리

얼리즘의 특성을 가져오며 네오리얼리즘의 특성을 뚜

렷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홍상수 감독만의 롱 테이크

와 롱 샷을 사용하여 편집을 최소화하여 이데올로기적 

리얼리즘과 네오리얼리즘의 장점들을 끌어내 홍상수 

감독만의 리얼리즘을 만들어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

를 끌어가면서도 결국 같은 결말을 만들어내고 결국 복

잡하게 얽혀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결말에서 돌출 시키

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잘 사용되지 않았던 

분절화 되고 압축된 이야기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대부분의 영화들은 인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갈등을 만

들어가며 클라이맥스로 치솟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클

라이맥스는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영화 속 환경에서 홍상수 감독

만의 리얼리즘의 특성들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

식이다. 대부분의 흐름이 분절되어 있고, 흐름에 맡겨지

는 주체들에 대해 중심을 가지고 다루며, 주체들이 이

끌어가고, 인물들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세상들을 제

시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관객들은 한 영화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각들을 파악할 수 있어 영화 속에 담

긴 메시지는 다른 어떤 영화들 보다 관객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다. 하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뚜렷하게 제

시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하며 영

화의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물들의 시각이 분절되어 관객들이  논리적으

로 파악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이야기의 흐

름을 따라가기에 버거울 수 있고, 집중도 또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리얼리즘에 대한 

다각화된 시각을 판단하여 즐기거나 그에 대한 흐름에  

다소 버거워하여 호불호가 갈리는 대중들이 늘기 마련

이다. 

“그의 영화의 '일상'은 단순히 그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일상'의 작은 사건들을 통해, 그 '일상'의 집합체

로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모습,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홍상수 감독은 다큐멘터리적

인 핍진성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현해내고는 있지만 

그가 정작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리얼리

즘의 하나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의 재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18].”

홍상수 감독의 리얼리즘은 스토리의 리얼리즘뿐만  

아니라 장면으로써 리얼리즘을 추구하고 있다. 배경에

서부터 소품, 대사, 캐릭터 설정 등 개개인들의 일상성

을 표현해낸 리얼리즘으로 홍상수 감독만의 리얼리즘

을 창조해 내었다. 그것이 비록 네오리얼리즘과는 다를

지라도 그것을 표본으로 홍상수 감독만의 스타일을 만

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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